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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6. 8. 27.(목) 06:00 이후(8. 27.(목) 석간) / 배포 : 2026. 8. 26.(수)

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!
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
- 기존 운행차에 튜닝부품으로 인증(확인)받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가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

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'페달 오조작 

방지장치'에 대해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 ㅇ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’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

혼동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상황이 발생할 때, 가속이 되지 않도록 제어

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말한다.

□ 기존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’를 설치할 경우 튜닝 

승인을 받아야 했으며,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

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해 왔다.

 ㅇ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’ 보급과 설치를 활성화하면서 필요한 안전성도 확보

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금번 기준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기준에서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’는 정지 또는 30km/h 이내 운행하는 

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* 감지 시 해당 장치의 작동으로 속도의 30% 이상 

감속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,

   * 오조작은 가속 페달 변위량을 100%로 할 때, 0.25초 내에 변위량 100%로 도달하는 

속도로 페달 변위량이 90% 이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

 ㅇ 오조작을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. 

또한,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도 규정하였다.

 ㅇ 자세한 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 누리집(www.cartuning.kr)의 

“TS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-튜닝부품인증제도-인증기준” 또는 “TS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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튜닝안전확인부품관리시스템-튜닝안전확인부품제도-안전확인기준”에서 

확인할 수 있다.

□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’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

하는 시험 등을 통해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인증

(확인) 받을 수 있으며,

 ㅇ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’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인증(확인) 받은 

장치를 시중에서 구입해서 정비업체를 통해서 장착하면 된다.

   * 인증(확인) 받지 않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불법튜닝에 해당

□ 신조차는 국제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’ 안전기준이  

마련되어 ’29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되었고, 금번에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함

으로써 기존 운행차에도 해당 장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“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과 

신뢰성이 확보된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’를 보급 활성화함으로써 운전자의 

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된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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